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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 실험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둘 이상의 자극이 제시되

는 위치는 상대균형화를 통해 통제돼야 하는 요인으로 간주

한다. 그런데 Zwaan과 Yaxley(2003)는 자극을 제시한 위치 

관계가 인지 과정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들

의 연구에서 실험 참가자들은 위쪽과 아래쪽에 놓인 두 단어

의 관계성을 판단하였다. 예를 들면, 줄기-뿌리(trunk-root)

의 단어 쌍은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두 단어의 위치를 

줄기(위)-뿌리(아래)로 제시하면 뿌리(위)-줄기(아래)로 제시

했을 때보다 참가자의 판단 시간이 훨씬 짧았다. 자극 쌍을 

좌우로 제시했을 때는 수행 차이가 없었다. 이 과제는 공간

적 위치가 실제 세계의 구성과 부합하는 경우와 부합하지 않

는 경우를 과제에 도입한 일종의 스트룹 과제(stroop task)

이며, 여기에서 관찰되는 위치 효과를 공간적 스트룹 효과

(spatial Stroop effect)라고 한다(MacLeod, 1991; Stroop, 

1935). 그런데 만일 자극의 공간적 배치는 달라지지만, 판단 

기준이 자극의 배치와 관련이 없는 과제를 수행하는 때도 배

치에 따른 수행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을까? 

  우리는 물을 따르기 위해 주전자 주둥이를 그릇을 향해 

기울이고, 자물쇠에 열쇠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열쇠 끝을 구

멍에 향하도록 잡는다. 이렇게 기능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사

물들은 지각적으로 집단화(grouping)되어 상호 작용하지 않

는 사물들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처리가 된다고 한다

(Green & Hummel, 2006). Green과 Hummel(2006)은 목표

단어(‘glass’)가 제시되고, 이후 목표그림(유리컵)이 제시되기 

전에 방해그림(물병)을 제시하였다. 참가자는 방해그림과 관

계없이 목표단어와 목표그림이 일치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

지 응답했다. 그 결과 물병과 유리컵과 같이 서로 관련된 자

극의 경우 유리컵이 나타나는 위치의 반대편을 향해 물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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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져 있을 때보다 유리컵의 위치를 향해 물병이 기울어

져 있을 때 반응시간이 유의하게 빨랐다. 두 사물을 기능적

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제시하면, 사물들은 개별적으로 지

각되지 않고 하나로 지각되어 참가자가 과제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이처럼 대상이 제시되는 방향은 참가

자의 과제와 무관해도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여러 연구(Kaiser, Stein, & Peelen, 2014; 

Kim & Biederman, 2010; Roberts & Humphreys, 2010)

를 배경으로 Papeo와 Stein, Soto-Faraco(2017)는 두 사람

이 상호작용하는 경우에도 지각적으로 집단화되는지, 그에 

따라 과제 수행이 빨라지는지 확인한 바 있다. Papeo 등은 

사람의 몸 그림과 의자 그림을 실험 자극으로 사용하였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조작하기 위해 두 몸이 마주보게끔 

제시한 조건은 상호작용하는 조건으로, 서로 등을 진 조건은 

상호작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구성하였다. 의자 자극은 앉는 

부분을 사람 몸의 앞부분이라 가정하여 상호작용 조건을 구

성하였다. 참가자는 화면에 제시된 자극 쌍이 사람이었는지 

혹은 의자였는지 응답하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두 

자극 모두에서 자극 간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조건에서보다 

상호작용하는 조건에서 더 정확한 응답을 보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연구들은 두 자극이 가질 수 있는 방

향의 일부만을 포함하였기에 참가자가 서로 등을 진 두 자극

을 상호작용이 없는 장면으로 지각하는지 혹은 갈등과 같이 

부정적인 상호작용 관계를 한다고 지각하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두 자극의 방향 조건을 완전하게 

조합하여, 방향에 따라 형성되는 상호작용 관계성이 인지적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였다. 

즉, 두 자극이 모두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조건 두 가지를 추가하여 총 네 가지 방향 조건에 

따라 바라보는 방향과는 무관한 인지적 과제에서 과제 수행

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전 연구들은 자연적인 장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대

상 중 상호작용하는 것들을 자극으로 사용해왔는데, 이는 

주로 사물에 한정되어왔다. 그러나 사물 자극은 방향 개념

이 모호하여 자극의 방향을 조작하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

기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머리가 시작점이며

(Lloyd-Jones, Gehrke, & Lauder, 2009), 사람처럼 방향 조

건을 구성할 수 있는 동물을 실험 자극으로 선정하였다.

  한 화면에 두 동물이 함께 제시되는 상황에서 동물의 실

제 크기를 판단하는 과제를 본 연구의 과제로 채택하였다. 

동물 단어를 사용한 Moyer(1973)는 비교되는 두 동물의 실

제 크기 차이가 크기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같

은 철자 수를 가진 동물 단어 두 개를 한 화면에 제시하였

고, 참가자는 두 동물 중 실제 세계에서의 크기인 의미적 크

기(semantic size)가 큰 동물을 선택하였다. 그는 나방과 벼

룩이 함께 제시되었을 때보다 나방과 곰이 함께 제시되었

을 때와 같이 비교되는 두 대상 간 의미적 크기 차이가 클

수록 판단에 걸리는 시간과 오반응률이 감소하는 거리 효

과(distance effect)가 관찰되는 결과를 얻었다. 거리효과란 

한 차원을 기준으로 두 대상을 비교할 때, 두 대상이 차원 

상 거리가 멀수록 판단이 빨라지는 현상을 말한다(Rubinsten 

& Henik, 2002). 

  이 연구를 배경으로 Paivio(1975)는 자극의 범주와 양식을 

확장하여 동물과 사물 자극이 단어로 제시되는 과제와 그림

으로 제시되는 과제를 구성하였다. 또한, 자극이 화면에 제

시되는 물리적 크기(physical size)를 조작하여 스트룹 패러

다임(stroop-paradigm)의 네 가지 조건을 구성하였다. 짝으

로 제시되는 두 자극의 의미적 크기와 물리적 크기가 부합하

는 일치(congruent) 조건과 의미적 크기와 물리적 크기가 반

대로 제시되는 불일치(incongruent) 조건이 있다. 예를 들어 

얼룩말과 작은 전등이 짝을 이뤄 함께 제시될 때 일치 조건

에서는 얼룩말이 전등보다 화면에서 크게 제시되고, 불일치 

조건에서는 전등이 얼룩말보다 크게 제시되는 것이다. 중립 

조건은 두 자극이 모두 작은 크기로 제시되는 조건과 모두 

큰 크기로 제시되는 두 개의 조건으로 구성되었다. 그는 자

극이 그림으로 제시될 때에만 자극의 의미적 크기와 물리적 

크기가 부합하는 일치 조건에서 반응시간이 빨라지는(Banks 

& Flora, 1977; Paivio, 1975; Rubinsten & Henik, 2002) 

크기 일치성 효과(size congruity effect)가 관찰되는 결과를 

얻었다.

  두 자극이 상호작용할 때 과제 수행이 빨라진다는 연구결

과들(Green & Hummel, 2006; Kaiser, Stein, & Peelen, 

2014; Kim & Biederman, 2010; Papeo & Stein, 

Soto-Faraco, 2017)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두 동물이 

마주 볼 때 크기 판단에 걸리는 시간이 가장 빠를 것이라 

기대하였다. 두 자극이 서로 등지는 조건에서 상호작용 관계

가 없다고 가정한 연구들(Green & Hummel, 2006; Papeo 

& Stein, Soto-Faraco, 2017)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서로 

등지는 두 자극 간에도 상호작용 관계가 존재할 것으로 가정

하였고, 따라서 반응시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두 조건에서의 반응시간이 

가장 느릴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두 동물이 모두 오른쪽을 

보는 조건에서보다 모두 왼쪽을 보는 조건에서 더 짧은 반응

시간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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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고 쓰는 문화권에서는 읽기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대

상을 주사하는 좌에서-우로-편향(Left-to-Right Bias; Spalek 

& Hammad, 2005)을 가지며 이러한 편향은 사물이나 사

람 얼굴, 동물을 그릴 때도 나타났다(Kebbe & Vinter, 

2013). 이에 근거하여 두 동물이 모두 왼쪽을 보는 조건이 

Left-to-Right 편향과 일치하는 방향을 가지기 때문에 두 

자극이 모두 오른쪽을 보는 조건에서보다 반응시간이 빠를 

것으로 예측하였다(Jung, Lee, & Jung, 2008). 

  Paivio(1975)는 자극의 양식에 따른 두 과제를 집단 간 변

인으로 설계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두 동물의 바라보는 방향

에 따라 형성되는 상호작용 관계가 갖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해 한 참가자에게 두 과제를 모두 진행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도 자극이 동물 사진으로 구성된 사진자극 과제와 동물 

단어로 구성된 단어자극 과제로 구성되었다. 사진자극 과제

에서 두 자극이 가지는 방향 네 가지는 집단 간 변인으로 

설계되었지만, 단어자극 과제에서 자극의 방향을 변인으로 

포함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도 참가자는 사진자극 과제를 수

행한 직후 단어자극 과제를 수행하기 때문에 단어자극 과제

를 수행하는 동안 이전의 사진자극 과제에서 보았던 대로 동

물의 심상을 떠올릴 수가 있다. 이렇게 사진자극 과제에서 

제시되었던 동물자극의 방향에 따라 형성된 상호작용 관계가 

이후 이어진 단어자극 과제의 수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영향이 있다면 단어자극 과제에서도 사진자극 과제의 결

과와 동일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자극이 마주볼 때 일어나는 지각적 

집단화와 상호작용 관계성에 대하여 두 자극이 가질 수 있는 

방향을 완전 조합하여, 두 자극이 바라보는 방향 간 인지적 

과제 수행에서의 차이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또한, 사진자극

에서 두 자극의 방향을 통해 형성된 상호작용 관계의 효과가 

연이어서 진행하는 단어자극 과제의 수행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설계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Moyer(1973)와 Paivio(1975)의 크기 판단 과

제에서 관찰됐던 거리효과와 크기 일치성 효과가 관찰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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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94명, 남자가 26명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22.33

세였다. 참가자들은 모두 정상 또는 교정된 정상 시력을 가

졌고, 실험의 가설과 목적에 대해 알지 못했다.     

도구

실험 자극의 제시와 참가자의 반응기록은 연구실 컴퓨터

(Intel Core(TM) i3-7100, NVDIA GeForce GTX 1060 

6GB)를 사용하였다. 실험 자극이 제시된 모니터(ViewSonic 

XG 2701)는 27인치의 크기로 해상도는 1920 x 1080 pixel

이며 모니터의 화면 주사율(frame rate)은 144Hz이었다. 실

험 조건의 무선화(randomize)와 자극의 제시, 참가자의 반응 

측정 및 기록을 포함한 모든 절차는 심리학 실험 제작용으

로, Python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반으로 구축된 프로그램 패

키지인 PsychoPy2(ver 1.85.6)를 사용하였다(Peirce, 2007). 

반응 수집에는 Cedrus 반응 패드(RB-540 Response Pad, 

Cedrus Co.)를 사용하였다. 

자극

Moyer(1973)의 동물 단어 목록을 한글 특성에 맞게 수정하

여 실험 자극으로 사용하였다(Table 1). 자극의 철자 수를 

통제하였던 Moyer(1973)를 참고하여 한글단어로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로 된 동물 단어를 구성하였다. 자극의 글

자 수가 크기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자 실험은 같은 

글자 수를 가지는 단어끼리 제시되었다. 두 자극의 바라보는 

방향, 네 조건에 따른 실험 예시 화면을 Figure 1에 제시하

Table� 1. Stimulus of experiment classified by semantic size and number of syllables

one-syllable word two-syllable word three-syllable word

ordinal position on

semantic size

1 벌 개미 달팽이

2 쥐 나비 병아리

3 닭 참새 비둘기

4 개 토끼 두루미

5 양 돼지 호랑이

6 소 하마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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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자극을 선정하는 예비과정에서 한글 사용자가 자극의 

의미적 크기를 보편적으로 확실히 알고 있는 동물을 사용했

다. 또한, 선정된 동물들의 의미적 크기 위계에 실험 참가자

가 동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을 시작하기 전, 

참가자에게 무작위로 순서로 제시된 동물 단어를 보여주고, 

동물 단어를 의미적 크기에 따라 가장 작은 동물부터 큰 동

물까지 순서대로 작성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참가자 모두 

Table 1과 일치한 의미적 크기 위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절차

본 연구는 자극의 양식이 사진 또는 단어로 된 두 가지 과

제로 구성되었으며, 두 과제 모두 화면 양쪽에 함께 제시되

는 동물을 나타내는 자극에서 의미적 크기가 큰 자극을 선택

하도록 하였다. 모든 실험 자극은 조건에 따라 무선 제시하

였다. 참가자는 사진자극 과제를 먼저 수행한 후 3분 이하의 

시간 간격을 두고 연이어 단어자극 과제를 수행하였다. 

사진자극 과제.  사진자극 과제는 Table1의 동물자극이 사진

으로 제시되었다. Paivio(1975)의 스트룹 조건과 같이 자극

의 물리적 크기와 의미적 크기가 부합하는 일치 조건과 의미

적 크기와 물리적 크기가 반대로 제시되는 불일치 조건, 두 

자극이 모두 크게 혹은 모두 작게 제시되는 조건으로 총 네 

가지의 스트룹 조건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두 자극이 바라보

는 방향에 따라 모두 왼쪽을 보는 조건과 모두 오른쪽을 보

는 조건, 서로 중앙을 향해 마주 보는 조건, 등을 지는 조건

으로 총 네 가지의 방향 조건을 구성하였다. 방향 조건은 집

단 간 변인으로 집단마다 두 자극 가지는 방향은 다르게 제

시되었다. 사진자극 과제는 같은 글자 수를 가진 두 자극이 

짝을 이루어 제시될 수 있는 모든 조합인 90회의 시행에 스

트룹 조건 네 가지를 반복하여 총 360회의 시행이었다. 

단어자극 과제.  단어자극 과제는 사진자극 과제에서 사용한 

동물이 단어로 제시되었다. 단어자극 과제는 자극의 물리적 

크기나 방향이 변하지 않으며 단지 같은 글자 수를 가진 두 

동물이 짝을 이뤄 제시되도록 설계되었다. 총 시행은 두 자

극이 짝을 이루어 제시될 수 있는 모든 조합인 90회였다.

  실험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화면의 십자가 모양의 

초점이 화면 중앙에 500ms 동안 나타났다가 사라진 후 그 

좌우에 같은 글자 수를 가진 동물 자극이 사진 혹은 단어로 

나타났다. 이때, 참가자는 화면에 제시된 자극의 화면상 크

기나 방향과는 관계없이 두 동물 중 실제 세계에서의 크기인 

의미적 크기가 큰 동물 자극을 선택하도록 요구받았다. 화면

의 왼쪽에 제시된 자극이 오른쪽에 제시된 자극보다 의미적 

크기가 크다면, 반응 패드에서 왼쪽 단추를 눌러 보고하도록 

하였고, 오른쪽에 제시된 자극이 왼쪽에 제시된 자극보다 의

미적 크기가 크다면, 오른쪽 단추를 눌러 보고하도록 하였다. 

참가자의 반응이 이루어지고 나면 빈 화면이 2500ms 동안 

유지되었고, 그 후 다음 시행으로 넘어갔다.

결� � 과

사진 또는 단어로 제시되는 두 동물의 의미적 크기를 비교하

는 판단과제의 정반응만을 대상으로 반응시간에 대한 반복측

정 변량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하였다. 사진자

극 과제에서 집단 간 변인이었던 두 자극의 바라보는 방향은 

Bonferroni의 방법을 사용하여 사후검증을 하였으며, 5% 수

준에서 유의한 결과만 제시하였다. 비교되는 두 동물의 크기 

차이에 따른 거리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한 시행에 짝으로 제

시되는 두 동물의 의미적 크기 숫자(Table 1 참고)의 차이 

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사진자극 과제에서의 집단 간 차이

를 수학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단어자극 과제에서 두 동물 간 

의미적 크기 차이가 가장 작은 조건에서의 반응시간을 공변

인으로 공변량분석(ANCOVA)하였다.  

사진자극� 과제

스트룹 조건과 자극의 방향에 따른 평균 반응시간을 Table 

2에 제시하였다. 두 자극 간 의미적 크기 차이에 대한 주효

� � Figure� 1. Four confrontation types of two photographic stimuli in the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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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F(4,464) = 983.80, p < .001, 
  

= .90. 두 자극 간 의미적 크기 차이가 클수록 반응시간은 

빨랐는데, 그 차이가 5인 조건에서 가장 빨랐고, 그 차이가 

1인 조건에서 가장 느렸다. 반응시간뿐만 아니라 두 자극 간 

의미적 크기 차이가 클수록 오반응률도 감소하였다. 스트룹 

조건의 주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F(3,348) = 270.97, p 

< .001, 
  = .70. 두 사진자극의 상대적 크기와 의미적 크

기가 부합하는 일치 조건에서 반응시간이 가장 빨랐고, 불일

치 조건에서의 반응시간이 가장 느렸다. 오반응률 또한 일치 

조건에서 가장 낮았고, 불일치 조건에서 가장 높았다. 중립 

조건에서의 반응시간은 일치 조건과 불일치 조건 사이에 위

치하는데, 두 자극이 모두 작게 제시될 때가 두 자극이 모두 

크게 제시될 때보다 느렸다. 오반응률 또한 반응시간과 동일

한 패턴으로 나타났다. 두 자극 간 의미적 크기 차이와 스트

룹 조건 간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F(12,1392) = 

4.60, p < .001, 
  = .04. 이들 간 상호작용을 살펴보기 

위해 두 중립 조건과 의미적 크기 차이 간 상호작용을 확인

한 결과 이들 간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F(4,464) = 

1.72, p = .15, 
  = .02.) 반면, 나머지 두 스트룹 조건(일

치조건, 불일치조건)과 의미적 크기 차이 간 상호작용 효과

는 유의하였다, F(4,464) = 9.10, p<.001, 
  = .07. 불일치 

조건과 일치 조건 간 반응시간 차이가 의미적 크기 차이가 

클수록 줄어드는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두 동물의 의미

적 크기 차이가 크면 클수록 자극의 물리적 크기와 의미적 

크기의 일치 여부가 크기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드는 것

을 의미한다. 이는 거리효과에 의해 두 동물 간 크기 차이가 

클수록 두 동물의 크기를 비교하여 판단하기가 쉬워지기 때

문이다. 두 자극 간 의미적 크기 차이와 자극의 방향 간 상

호작용 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F(12,464) = 3.29 p < 

.001, 
  = .08. 두 자극 간 의미적 크기 차이가 가장 작은 

경우 자극이 모두 왼쪽을 보는 조건보다 모두 오른쪽을 보는 

조건에서 반응시간이 빨랐으나 자극 간 크기 차이가 클수록 

이 두 조건 간 차이는 감소했다. 그리고 두 자극 간 크기 차

이가 가장 큰 조건과 그 다음으로 큰 조건에서는 두 자극이 

모두 왼쪽을 보는 조건에서의 반응시간이 더 빠르게 나타났

다. 이는 두 동물 간 의미적 크기 차이가 클수록 모두 오른

쪽을 바라보는 것보다 모두 왼쪽을 바라볼 때 크기 판단이 

쉬워짐을 의미한다. 스트룹 조건과 두 자극의 방향 간 상호

작용은 유의하지 않았으며(F(3, 348) = 1.07, p = .40, 
  

= .03), 의미적 크기 차이와 스트룹 조건, 방향 조건 간의 

삼원 상호작용 또한 유의하지 않았다, F(36,1392) = .55, p 

= .98, 
  = .02. 두 자극이 바라보는 방향에 대한 개체-간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3,116) = 3.62, p < .05, 


  = .09. 방향에 대한 사후검증을 시행한 결과 두 자극이 

서로 중앙을 향해 마주 보는 조건과 두 자극이 모두 왼쪽을 

바라보는 조건 간 차이가 유의하였고(p < .05), 두 자극이 

서로 마주 보는 조건과 두 자극이 모두 오른쪽을 바라보는 

조건 간 차이도 유의하였다(p < .05). 반면 두 자극이 서로 

마주 보는 조건과 두 자극이 서로 등을 지는 조건 간 차이

는 유의하지 않았다. 집단 간 기저선의 차이에 의한 오염을 

통제하기 위해 집단마다 두 자극의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지

지 않은 단어자극 과제에서 의미적 크기 차이가 가장 작을 

때 측정된 반응시간을 공변인으로 이용하여 공변량분석을 실

시하였다. 반복측정 변량분석에서 유의미하다고 관찰된 변인 

효과들이 공변량분석에서도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 

가지 독립변인에 따라 두 자극 간 의미적 크기 차이에 대한 

주효과(F(4,460) = 13.41, p < .001, 
  = .10), 스트룹 조

건의 주효과(F(3, 345) = 3.69, p < .05, 
  = .03), 두 자

극이 바라보는 방향에 대한 개체-간 효과(F(3,115) = 3.45, 

p < .05, 
  = .08)가 모두 유의하였다. 공변인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다른 독립변인과 공변인과의 상호작용 효

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두 자극이 바라보는 방향이 

Table� 2. Mean RTs(standard deviations) in the task using photographic stimuli.

confrontation types of two stimuli

all left all right face-to-face back-to-back

photographic size vs. 

semantic size of stimulus

all small 631(121) 626(147) 705(124) 637(136)

congruent 589(112) 587(128) 653(119) 596(120)

incongruent 663(119) 661(144) 741(132) 671(138)

all large 611(118) 607(141) 680(128) 629(132)

Mean 623(118) 621(140) 695(126) 63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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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ean RTs against difference in semantic size according to the relationship photographic size and semantic size of stimuli in 

the task. Error bars indicate the standard error of the mean(SEM).

Figure� 3. Mean RTs against difference in semantic size according to the confrontation types of two stimuli in the task. Error bars 

indicate the standard error of the mean(SEM).

Table� 3. Mean RTs(standard deviations) in the task using word stimuli.

confrontation types of two photographic stimuli

all left all right face-to-face back-to-back

difference of

semantic size 

1 897(133) 866(129) 974(111) 885(141)

2 816(125) 799(113) 882(102) 836(152)

3 767(122) 738(99) 845(104) 763(151)

4 714(110) 692(99) 782(135) 730(146)

5 687(126) 660(133) 745(139) 704(176)

Mean 776(123) 751(114) 845(118) 78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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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을 집단 간 차이를 통

제한 분석을 적용하여 재확인되었다. 

단어자극� 과제

두 자극 간 의미적 크기 차이와 사진자극 과제에서의 자극의 

방향에 따른 평균 반응시간을 Table 3에 제시하였다. 단어자

극 과제에서 자극의 방향은 달라지지 않았으나 사진자극 과

제에서 다르게 제시되었던 두 동물의 방향이 단어자극 과제

의 수행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를 분석에 포

함하였다. 분석은 사진자극 과제와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먼

저 두 단어자극 간 의미적 크기 차이에 대한 주효과가 유의

하게 나타났다, F(4, 464) = 331.01, p < .001. 
 = .74. 

사진자극 과제와 일관되게 두 단어자극 간 의미적 크기 차이

가 크면 클수록 반응시간은 빨라졌으며 오반응률은 감소하였

다. 두 동물 사진이 바라보는 방향에 대한 개체-간 효과 또

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3,116) = 3.31, p < .05, 
 = 

.08. 사후검증 결과 사진자극 과제에서 두 자극이 모두 오른

쪽을 보고 있었던 집단의 반응 시간과 두 자극이 마주보고 

있었던 집단의 반응시간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p < .05). 반

면에 사진자극 과제에서 관찰되었던 두 자극 간 의미적 크기 

차이와 자극의 방향 조건 간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F(3, 116) = .95, p = .42, 
 = .03. 

논� � 의

  본 연구는 이전 연구들(Moyer, 1973; Paivio, 1975)을 기

초로 크기 판단 실험을 설계하였고, 이전 연구에서 관찰되었

던 거리 효과와 크기 일치성 효과를 반복 관찰함으로써 과제

의 신뢰성을 높였다. 그리고 심리학 실험에서 일반적으로 통

제 요인으로 여겨지거나 그 일부만이 연구에 사용되었던 자

극의 방향을 변인으로 사용하여 두 자극이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인지적 과제 수행이 달라지는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연구 결과 사진자극 과제와 단어자극 과제 모두에서 거리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비교되는 두 대상이 기준이 

되는 차원 상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인지적 판단이 쉬워지

며 이에 따라 반응시간과 오반응률이 감소한다는 선행 연구

(Johnson, 1939; Moyer, 1973; Moyer & Landauer, 1967; 

Rubinsten & Henik, 2002)와 일치한다. 따라서 대상이 제

시되는 양식과는 관계없이 기억으로부터 특정 대상의 정보를 

회상하고, 상상하여 그 정보들을 비교하고 판단하는 과정에

서 두 대상이 비교되는 차원 상 그 차이가 큼에 따라 판단

하는 과정이 정확하고, 빨라진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사진자극 과제의 스트룹 패러다임을 통해 Paivio(1975)와 

동일하게 크기 일치성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는 스트룹 효과로 화면에 제시되는 자극의 물리적 크기와 의

미적 크기가 부합하지 않을 때, 즉 불일치 조건에서 자극의 

화면상 물리적 크기를 처리하는 자동적 과정이 의미적 크기

를 처리하는 과정을 방해하여 나타난 것이다. 두 자극이 화

면에 동일한 물리적 크기로 제시되는 중립 조건 중 두 자극

이 모두 크게 제시되는 조건에서의 반응시간이 모두 작게 제

시되는 조건에서보다 더 빨랐다. 이는 시각적으로 크게 제시

되는 자극이 더 빠른 반응시간을 보인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

한다(Konkle & Oliva, 2012; Osaka, 1976; Payne, 1967, 

Sperandio, Savazzi, Gregory, & Marzi, 2009). 

  사진자극 과제에서 두 자극이 서로 마주 볼 때 반응시간

이 가장 느리게 나타났고, 서로 등을 질 때의 반응시간이 두 

번째로 느리게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서로 마주 보는 유

형과 모두 왼쪽을 보는 유형 간 차이와 서로 마주 보는 유

형과 모두 오른쪽을 보는 유형 간 차이만 유의하였다. 서

로 마주 보는 유형과 등을 지는 유형 간 62ms의 반응시간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두 사람을 

서로 마주 보는 방향으로 제시했던 연구(Papeo & Stein, 

Soto-Faraco, 2017)와 두 사물을 기능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했던 연구(Green & Hummel, 2006)에서

는 상호작용하는 두 대상을 참가자가 하나로 지각함으로써 

과제 수행이 빨라졌다. 이는 본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두 동물이 같은 곳을 바라보는 두 조건과 달

리 두 동물이 서로 마주 볼 때 각 동물의 크기를 비교하는 

과정에 방해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

의 결과와 이전 연구 결과와의 차이는 과제의 차이에서 기인

하는 것이라 추론된다. Green과 Hummel(2006)은 방해그림 

이후 제시되는 목표그림이 목표단어와 동일한 것인지 응답하

는 과제를 사용하였고, Papeo와 Stein, Soto-Faraco(2017)는 

쌍으로 제시되는 자극이 사람인지 혹은 의자인지 응답하는 

과제를 사용하였다. 특히 Papeo와 Stein, Soto-Faraco의 연

구(2017)에서 제시되는 두 자극은 서로 같은 범주 안에 있는 

자극이었으므로 서로 마주 보는 조건에서 일어나는 지각적 

집단화가 과제 수행을 향상할 수 있었다. 반면 본 연구의 과

제는 화면 좌측과 우측에 제시되는 두 동물 중 실제 세계에

서의 크기가 큰 동물을 응답하는 것이었는데 참가자는 크기

를 비교해야 하는 두 동물을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기보다 따

로 떼어내서 하나의 독립적인 개체로 지각하는 것이 과제 수

행에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두 자극을 독립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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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기에 가장 수월했던 두 조건(모두 왼쪽을 보는 조건, 

모두 오른쪽을 보는 조건)에서의 반응시간이 가장 빨랐고, 

서로 마주 보는 조건에서는 두 자극의 강한 상호작용이 오히

려 동물을 지각하고, 의미적 크기를 떠올리는 과정을 방해하

여 가장 느린 반응시간을 보이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Papeo 등의 연구(2017)는 두 자극이 서로 등을 지는 조건

을 상호작용이 없는 것으로 해석했고, 본 연구에서도 서로 

등을 지는 조건은 같은 방향을 보는 조건과 수행이 유의미하

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서로 마주 보는 조건 다음으로 서

로 등을 지는 조건의 수행이 느린 결과로 살펴볼 때, 두 동

물이 서로 등을 지는 장면을 통해서도 상호작용 관계가 형성

될 가능성이 있다.

  두 자극이 서로 마주 볼 때 형성되는 상호작용 관계가 과

제 수행을 방해하는 효과는 자극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은 단

어자극 과제에서도 나타났다. 사진자극 과제에서 두 동물이 

마주보는 조건으로 과제를 실시했던 집단의 단어자극 과제 

반응시간이 가장 느리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서로 등진 

조건으로 과제를 실시했던 집단이 느렸다. 두 동물이 모두 

왼쪽을 보거나 오른쪽을 보는 조건으로 사진자극 과제를 실

시했던 집단이 단어자극 과제에서 가장 짧은 반응시간을 나

타냈다. 이는 사진자극 과제에서 두 동물이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형성된 상호작용 관계가 단어자극 과제를 수행하는 동

안 영향을 미쳐 관찰된 결과일 수 있다. 사진자극 과제를 모

두 실시한 후 바로 이어서 단어자극 과제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 시간 간격은 참가자 모두가 약 3분 이하였다. 그러므로 

두 동물이 마주 보는 조건으로 사진자극 과제를 실시한 집단

은 이후 단어자극 과제에서 동물의 심상을 떠올릴 때 사진자

극 과제에서 보았던 대로 두 동물이 서로 마주보는 장면을 

떠올렸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사진자극 과제에서 조작한 두 

동물의 방향이 단어자극 과제의 수행에도 전이되어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두 자극의 바라보는 방향으로 형성된 상호작용 관계가 인지 

과제는 물론 그 이후의 과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개의 자극이 제시될 때 자극들이 가

지는 방향으로 형성되는 상호작용 관계에 대해 더 연구할 필

요성이 있다. 자극의 방향에 따라 형성된 상호작용 관계는 

기억되어 이후 연속된 과제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강력하므

로 여러 개의 자극이 제시되는 연구들에서 자극의 방향을 기

존처럼 철저히 통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새로운 변인이 될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크기 판단 과제를 수

행한 선행 연구들에서 관찰된 거리효과와 크기 일치성 효과

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화면에 같이 제시되는 두 자극의 방

향이 인지적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전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를 해석하는 데 있어 아직 제한적이다. 두 동물이 

마주볼 때 과제 수행을 방해받아 반응시간이 느려지는 것이 

관찰됐으나 정확한 방해 과정에 관해서는 본 연구의 결과만

으로 알아내기 어렵다. 이러한 결과가 이전 연구들과의 과제

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혹은 사용된 자극에 의한 상호작

용 관계의 의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

다. Papeo와 Stein, Soto-Faraco의 연구(2017)가 마주 보는 

두 사람이 상호작용하는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사람 

자극 간 상호작용의 의미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두 동물 자

극 간 상호작용의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예컨대 서로 마주 

보는 두 사람을 떠올린다고 가정해보면, 대개 두 사람이 친

밀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서로 등을 지고 

있는 두 사람을 떠올려본다면, 두 사람은 싸우기라도 한 듯 

팔짱을 끼고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을 하고 있다고 생

각할 수 있다. 반면 동물의 경우라면 그 반대가 될 수 있는

데 서로 마주 보는 두 동물의 경우 금방이라도 상대를 향해 

공격성을 드러내는 상황이 기대된다. 이처럼 상호작용하는 

두 자극이 만든 관계가 어떤 인지적 과정을 만드는지는 밝혀

진 바가 없다. 크기 판단 과제를 수행했던 참가자는 서로 마

주하는 두 동물을 보면서 두 동물이 만드는 갈등이나 대치의 

관계를 떠올렸고, 이로 인해 야기된 부정적 정서나 긴장이 

과제 수행을 방해하여 반응시간이 느려졌을 수 있다. 따라서 

두 동물이 서로 마주 보는 장면을 통해 두 동물이 갈등의 

관계가 있다고 지각했다면, 정서(emotion)와 함께 자극의 방

향에 따라 형성되는 상호작용 관계를 연구할 필요도 있을 것

이다. 그러므로 자극의 바라보는 방향에 관한 연구는 상호작

용 관계가 좀 더 분명한 사람의 얼굴을 실험 자극으로 사용

하여, 마주봄 방향 효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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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크기� 비교에서� 관찰된� 마주봄� 방향� 효과

홍리정1,� 남종호1

1가톨릭대학교�심리학과�

Green과 Hummel(2006)은 기능적으로 상호작용하도록 사물의 방향을 적절하게 제시할 때, 그리고 Papeo와 Stein, Soto- 

Faraco(2017)는 두 자극을 마주보도록 배치할 때 인지적 과제 수행이 향상되는 것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자극이 향하는 방

향을 완전하게 조합하여, 두 동물 자극이 보는 방향에 따라 인지 과제 수행이 달라지는지를 알아보았다. 인지적 과제로는 

Moyer(1973)와 Paivio(1975)의 연구에서 사용된 동물의 실제 크기인 의미적 크기를 판단하는 과제를 사용하였다. 실험결과 

두 동물이 바라보는 방향의 조합에 따라 과제 수행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같은 쪽을 보는 두 조건(두 동물이 모두 왼쪽을 보

는 조건, 모두 오른쪽을 보는 조건)과 비교하여 두 동물이 마주볼 때 반응시간이 유의하게 느렸다. 이러한 결과는 마주보는 두 

자극에서 과제 수행의 향상을 보고한 이전의 연구결과들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두 동물이 마주봄으로써 자극 간 상호작용 관

계가 크기 판단 과제의 수행을 방해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후속 연구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마주봄 방향 효과, 크기 판단 과제, 상호작용 관계성, 심상


